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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샬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금요일/오후	1시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1부 예배Ⅰ7:00AM      2부 예배Ⅰ9:00AM      3부 예배Ⅰ11:00AM     4부(청년) 예배Ⅰ2:00PM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2023 THEME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만 입이 내게 있으면(찬23장/새23장)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이승호 집사   2부/이상태 장로   3부/이완희 집사   4부/허태현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주의 이름은 크시고 영화롭도다(작곡 Clarence Dickinson)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1, 2, 3부/요한복음 5:2-9.............................All together 다같이

4부/민수기 4:34-49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인생의 무풍지대에서 

4부 ..............................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말레아난(8) 일어나라 용사여!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찬318/새528장)

  헌금 특송 Offering Song ......................................................Sung Ah Hong 홍성아(바이올린 연주)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하나님의 은혜, 아 하나님의 은혜로(찬410/새310장)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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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is a Birthday

오늘이 생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47년 전 오늘 태어났습니다.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라 생각

됩니다. 미국 땅에 최초로 시작된 한인 이민자들의 교회가 올해로 120

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한국분들의 미국 이민은 교

회와 함께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47년 전 얼바인

은 오렌지밭이었다고 합니다. 거리를 다니면 오렌지 향긋한 냄새를 맡

고 다닐 정도로 온통 오렌지밭이었는데, 지금은 집들로 빼곡히 들어선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렌지밭만 있었던 그때에 이민자들이 모여

서 베델교회를 시작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였고, 지난 47년의 세월

은 하나님과 함께한 세월이었음을 믿습니다. 생일은 그래서 나이만 먹

는 날이 아니라, 뒤돌아보며 감사하는 세월의 숫자라고 믿습니다. 47세

가 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교회의 역사입니

다.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여곡

절 속에도 자리를 지켜 주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생일은 47년 전만 생일이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생일을 시작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과 함께 베델교회에서 신앙 생

활하시는 분들입니다. 평생에 잊지 못할 날이 내가 태어난 날이듯, 오

늘 베델교회에서 맞는 생일은 교회의 생일일 뿐 아니라, 내가 예수님

과 함께 시작하는 생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비록 울

면서 시작된 날이지만, 많은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알리는 날이었습

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울컥하시는 분들, 눈을 감으며 진지하게 기도

할 때 글썽이는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결코 이상한 것

이 아닙니다. 울며 태어났던 그날처럼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엄청 

기쁜 날일 것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 베델교회 VIP들입

니다. 또다시 돌아올 베델의 생일을 감사와 기쁨의 추억으로 채워갈 주

인공들입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일과 함께 여러분의 생일도 축하

드립니다. 이미 베델 교인이신 분들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낯설어서 

그냥 지나치는 분이 계셔도 맘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다

가가기로 해요. 서로의 이름을 몰라도 인사부터 하기로 해요. 처음 만

난 분이라도 고향 친구인 것처럼 곧 친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다

른 백 년이 지나고 교회 생일이 147년이 되는 때가 와서 우리가 여기 

없게 되어도, 오늘 같은 행복의 날은 계속되리라 확신합니다. 주안에

서 환영합니다!

Our church was born 47 years ago today. It’s definitely not a short period of 
time. This year is also the 120th anniversary of the very first Korean immi-
grant church in America. In thinking about this, it’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beginning of Korean immigration to America started together 
with church. 47 years ago, Irvine was full of orange groves. Abundance of 
orange groves filled the streets with fragrance of orange flowers. Gone are 
the orange groves, now it has become a city filled with houses. When there 
were orange groves, there were Korean immigrants who gathered to start 
Bethel Church. This is all by God’s grace. He has been with the church for 
the past 47 years. Birthday is not just a day to gain age. It is the number of 
years that we can look back and be thankful for. I reflect just how many sto-
ries there are of a 47-year-old church. We have members who have been 
with the church since the moment of conception. They are the church’s his-
tory. There weren’t always only good things. I’m sure there were difficult 
times as well. I believe we are here today because of those members who 
kept their places, even in the midst of twists and turns.  

However, this is not just a 47th birthday. We have people who have 
started a new birthday today. They are those who will begin a life of 
faith with Jesus at Bethel Church today. Just like we never forget our 
birthdays, this birthday is not just the church’s birthday, but it is a birth-
day that you begin with Jesus. When we were born, the day began with 
a cry, but it was a day that many shared the good news. There will be 
those who feel a surge of tears during worship. There will be those who 
will well up with tears when closing eyes to pray. This is not strange. Like 
the day you came to the world crying, today brings incredible joy to God 
our Father. Each one of you is our Bethel Church’s VIP. Bethel’s birthday 
will come around again next year, and you are the main character who 
will fill that birthday with memories of thanks and joy. 

We truly welcome you. Along with the church’s birthday, we celebrate your 
birthday. All of our Bethel members share this same heart. Being strangers, 
some may just pass you by, but their hearts will not. We may not know each 
other’s names but let’s start by greeting one another. Even if you meet for 
the first time. Let’s reach out to each other. You never know who will be-
come your close like friend from home. A joyful day like today will continue, 
even when another hundred years pass by and the church celebrates 147 
years and we are no longer here. We welcome you in the Lord!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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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의 한계 혹은 무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2.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있었습니다. 그 중 38년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나요? 우리에게 이런 헛된 기다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3-4절)

3. 38년된 병자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5-7절)

4. 예수님이 38년된 병자에게 던진 질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6-7절,참고/ 눅 5:31-32)

5. 병에서 놓임을 받은 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처방은 무엇입니까?(요 5:14, 참고/ 시 51:5, 렘 10:7-9)

6. 오늘 설교 후 진지하게 기도를 따라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부터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사십시다.

적용하기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인생의 무풍지대에서
(요 5:2-9)

<적용찬양: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찬318/새52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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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배 - 베델교회의 든든한 기둥입니다

주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본당에서 드려지는 성

인 예배, 청년 예배인 예삶, 영아부부터 고등부

까지 연령에 맞게 드려지는 교회학교, 일본어 

예배 그리고 한지붕 두가족인 Bethel Grace 

Church까지 모든 성도들의 상황과 필요에 맞

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중에는 수요예

배, 새벽예배, 그리고 토요 헵시바 새벽기도회

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② QTin - 전 세대가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베델교회는 전 세대가 함께, 한 본문으로 말씀

을 묵상하고 나눕니다. 매일 유튜브에 업로드 되

는 담임목사의 아침말씀 영상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언어와 문화가 서로 다를지라

도 같은 말씀을 듣고 함께 믿음의 가치관을 가

지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연령별로 나뉜 

큐티인 교재를 영어로 번역하여 발간하는 사역

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문판 큐티인을 미주지역

을 너머 세계 곳곳에 전파하는 역할 또한 감당

하고 있습니다. 

 

③ 셀 - 삶으로 신앙을 실천합니다

'생물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라는 의미의 '셀' 모

임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베델교회의 

셀모임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면서 교

회의 모든 사역들을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셀모임을 통하여 주일에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셀식구들과 교제하며 함께 성장합

니다. 말씀 앞에 삶을 나눔으로 관념적인 신앙생

활을 넘어서 행함이 함께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④ 훈련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새가족 교육, 양육반, 베델 제자반, 전도폭발, 바

이블클럽, 기도학교, 베델동산 등 다양하고 체계

적인 제자훈련 프로그램으로 영성을 배우고, 신

학 강좌, 부흥회를 통하여 말씀과  삶을 연결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⑤ 선교 - 땅끝까지 복음 전합니다

베델교회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

하기 위해 20여 개국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으며, 일상에서 선교적 사명을 실천

하는 BAM(Business as Mission) 전문인 선교 

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의 마음을 품고, 부름에 응답하여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단기 선교와 헌금, 재능, 기도로 함께하

고  보내는 선교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⑥ 교육 - 다음 세대 참 크리스천 리더를 세웁니다

혼란스럽고 무용한 가치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자라나게 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을 진정한 크리

스천 리더로 양육하기 위해 베델교회는 다음 세

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아부, 유아부, K-1, 유년부, 초등부, 한/영 중

고등부, 장애인 사역인 소망부까지 매주 복음의 

씨를 뿌리고 사랑으로 키우며 앞으로 추수의 열

매를 기대하며 뜨겁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

름성경학교인 VBS, 어와나, 청소년 제자훈련인 

Sports and Discipleship, 금요 찬양집회, 수

양회, 한국학교 등 특별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적 가치관을 기반한 고전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지혜와 인성

을 갖추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당당한 리더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 기독교 사립학교인 베델 클

래시컬 아카데미(Bethel Classical Academy)

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델뉴스팀

47돌을 맞이한 베델행전설립 47주년 특집

베델교회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지난 47년 동안 교회의 모든 사역마다 항상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베델교회는 남가주의 교민 몇분이 정기적으로 모여 하나님
께 예배드리고 기도 모임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년 후인 1977년 8월 19일부터 2개월마다 
모인 3번의 기도 모임을 통한 인격적 성령 체험으로 교인들에게 기도, 금식, 성경 공부 등 내면적 영
성 개발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갈급하여 여러 차례 영적 특별집회가 열렸고, 30명의 교인이 
신학을 시작하여 후에 목사 또는 선교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는 급성장하여 5년 만에 교회 대
지 2에이커를 구입하고 42년 후인 오늘, 7.5 에이커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성전을 중심으로 세계 선
교의 비전을 갖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 1대 윤용오 목사(1977-82), 2대 백태현 목사(1982-89), 3대 손인식 목사(1990-
2013)에 이어 김한요 목사가 2014년 베델교회에 4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래로 전 교인을 복음
으로 재무장하는 질적 변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더불어 성령이 부어 주시는 김한요 담임목사의 풍
부한 강해 설교 중심의 말씀 선포, 그리고 이민교회에 적용되는 새 감각의 목회 스타일로 다시 한
번 신앙의 끈을 묶고 새로운 소명 의식으로 교회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베델교회 저희 교회는 오직 복음을 선포하여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 되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입니다. 팬데믹 이후 교회 문이 다시 활짝 열린 첫 해, 'Always be there! 거기에 있겠습니다!'라
는 표어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곳에 늘 있을 수 있도록 모든 베델 성도
들이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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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아이들과 편 먹기 위해서 "뒤집어라 엎

어라!" 외치면서 손바닥을 내밀었던 기억이 있

습니다. 편 나누는 아주 손쉬운 방법인데, 기독

교인이 된다는 것도 한편 '교회 다니기 시작하

는 날'부터 기독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을지 모

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savior)로 받아들이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

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첫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

이 된다는 것은 훨씬 더 큰 의미

와 삶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오

늘은 마치 디즈니랜드에 들어오

신 것과 같습니다. 그냥 입구에

서 사진만 찍고 돌아간다면 디

즈니랜드가 아쉬워 통곡할 것입니다. 정말 재미

있고, 흥분되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듯이, 디즈니

랜드와 비교도 안 되는 세계가 보물함처럼 기다

리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 됨에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VIP들에게 이 강좌를 소개하

고 싶은 마음에 제일 큽니다. 꼭 수요일 현장에

서 드리는 오전 10시 예배와 오후 7시 온라인 예

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강권합니다. 또한 이미 기

독교인이 된 성도님들에게는 본래의 의미를 찾

아가며, 누리지 못함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본래

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안타까움을 보며 회개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바인에 베델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베델교회만큼은 없어

지면 안 된다고 통곡할 얼바인 주민은 얼마나 있

을까요? 얼바인에 꼭 있어야 하는 베델교회, 얼

바인에 꼭 있어야 할 기독교인 베델성도들, 그 

의미를 되새기는 웃음과 눈물의 현장이 될 것을 

믿습니다. 

김한요 목사

기독교인이 된다는 의미는?수요 예배 소개

이번 헵시바 충성 목장 찬양을 통해 저희 아이와 

함께 찬양 드릴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이 저희 가

족에겐 잊지 못할 큰 은혜였습니다. 찬양을 연습

하는 시간부터 예배 당일 주님께 올려드리기까

지의 모든 시간을 통해 저희에게 넘쳐흐르는 하

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신 귀한 시간이었

습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를 통해 한국말은 

아직 전혀 안 되던 저희 아이가 비록 발음은 완

벽하지 않을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가사

를 다 외우고 즐겁게 따라 부르는 걸 보게 해주

셨고, 율동도 많이 어려워하는 우리 아이가 기

쁨으로 주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주님

의 놀라우심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장애의 벽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아무런 걸림돌이 될 수 

없었고 우리 가족이 하나 되어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릴 수 있는 귀한 헵시바의 예배자리로 인도

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

려드립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는 가사처

럼, 오늘도 우리를 깨워 하나 되게 부르시는 주

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나아가길 원하

며 그곳에 갔을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

의 영광을 볼 것을 믿으며 그 주님만을 높이 찬

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족이 되길 간절히 소망

하고 기도합니다.  

김인서 집사(충성 목장)

새벽부터 본당 무대에서 찬양 부르는 것도 도전

인데 율동까지 할 거라는 공동체 총무 집사님의 

연락받고 회의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러나 주일예배 후 유쾌한 케빈 마 집사님의 지도

아래 아이들과 다 함께 모여 노래와 율동을 연습

해 보니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셀 

식구들과 함께 배우니 어색함도 잠시였습니다. 

어느새 가사도 저절로 외워져서 일주일 내내 찬

송가사 '이 나라 구원하소서 이 나라 용서하소서 

하나님 나라 되게 이 나라 고쳐 주소서'가 머릿

속과 입안을 맴돌았습니다. 드디어 헵시바 예배 

특별 찬양 때 아이들의 입으로 흘러나오는 '이나

라 민족과 나라 위해 눈물 흘려 기도 해야만 해'

라는 가사는 듣는 어른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5세 어린아이부터 95세 어르신

까지 한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서 각기 모습과 성정은 다르지만 합하여 온전한 

한 몸이 되는 것 같은 아름다운 경험이었습니다. 

권사님들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

했던 완벽했던 토요일 헵시바 찬양이었습니다.  

김혜영 권사(은혜 목장)

온전한 한 몸으로 찬양헵시바 기도회 목장별 찬양 간증



2023년 9월 10일 베델교회6

베트남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나 모든 종교는 당국의 허가

와 통제를 받는 상황입니다. 특

별히 2023년 1월 종교법 발효 

이후 사역자들의 사역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며 

외국인이 개별적으로 하는 사역은 금지되었고 

현지 교회와 함께 사역하되 사전에 보고, 승인

받고 사역 후 반드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방문한 곳은 다니엘 어린이 학교였

습니다. 2박 3일 동안 어린이들과 찬양, 율동, 

말씀, 전도 크래프트, 한국 음식 소개 및 만들기 

게임을 하였고 어린이들에게는 안경 사역, 학교 

스태프들에게 한방 사역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방문한 곳은 선교사님이 2016년부터 사역하시

는 음악 신학교와 음악학원 이었습니다. 선교사

님이 그동안 교회 음악을 가르치시며 베트남에 

뿌리 내리게 하신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고 베트

남에 하나님의 음악이 더욱더 튼튼하게 뿌리내

리기를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해 주신 현지 목사님들이 저희 

팀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 주셨

습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번 선교를 

통해 배우고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always be there로 준비하고 부르시면 기쁘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하심을 믿습니다. 

김문경 장로

이번 베트남 선교팀은 12명으로 베트남 하노이 

다니엘 어린이 학교 복음 사역과 현지 교회 한

방 의료와 안경 사역으로 8월 20일부터 8월 27

일까지 다녀 왔습니다. 장로님과 김집사 그리고 

제가 나눠서 찬양 후 복음을 전하였고 권사님들

께서는 기도해 주셨습니다. 케빈 마 집사님의 찬

양을 비디오로 익히고 외워서 아이들과 같이 찬

양과 율동을 하였습니다. 또 준비한 모든 것들이 

한 치의 오차 없이 주님이 함께하심을 몸소 체험

하였습니다. 매일 아침에 모여 말씀을  큐티하고 

함께 기도하고 사역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과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도 어린 아이처럼 주 안에

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준비 

하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의 수고와 차량 

이동과 늘 우리의 건강과 여러 문제를 챙겨 주시

며 도우신 선교사님이 계셨기에 베트남 선교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선교를 통

해 저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 확장하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섬기길 기도합니다. 

끝으로 같이 동참하신 베트남 선교팀에게 감사

하며 뒤에서 기도하여 주신 베델 모든 성도와 목

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재호 집사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베트남 선교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제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동기와 

본질을 깨워 일으키게 하며 신앙생활의 기쁨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일

체의 비결을 발견하게 합니다. 

제가 공동체를 모르고 개인적 신앙생활을 해오

면서 믿음이 한계점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는 저를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이끄는 삶' 셀로 인

도하셨습니다. 하이삶셀은 표면적인 상태는 다

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 구성원이 하나 되

지 못하는 영적 결핍으로 인해 '가정이 복음의 선

교지'임을 마음에 담고, '가족 구원'이라는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연결된 여성 싱글 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으로 낙심되는 현실과 환경에 집중하지 않도록 

불완전한 우리를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연

합하여 아름다운 한 성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셀식구들을 위해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셀목자님은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삶에 

중심이 되고, 서로 다른 각 지체가 온전함을 이

루어 함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섬겨 주십니

다. 주중에는 릴레이 기도와 큐티 묵상을 나누고 

셀 방학 중에는 성경 필사 챌린지로 날마다 하나

님과 접속되어 있을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을 해 

주심으로, 셀식구들은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분을 아는 일에 하

나가 되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

가고 있습니다. 

셀 여름 방학을 마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다시 만난 셀식구들은 각 지체의 분량대

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고백을 나누

며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공동체

가 화목한 상태로 하나 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합니다. 주안에서 교회와 셀

과 가정, 세겹줄로 연결된 하이삶 셀식구들은 셀

모임을 통해 은총과 간구의 영으로 통곡하게 하

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박현진 집사

가정이 복음의 선교지하이삶셀
소망 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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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기도: 이충경 목사

사랑/BCA/QTM: 정승락 목사

소망/전도폭발/이웃사랑: 주성필 목사

믿음/선교/BAM: 김홍식 목사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은혜/예배/온라인: 서동민 목사

충성/훈련/평생교육: 조태헌 목사

Joy/통역/교회학교: 박성권 목사

새가족/경조/예향: 한순고 전도사

BGC: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예삶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삶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삶채플: 강수연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아부: 정티나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아기학교: 김재은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이사라, 최소영 인턴

방송실: 김앤드류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김은영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Ⅰ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BAMⅠ서형렬(서정희)	조지아Ⅰ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Ⅰ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Ⅰ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Ⅰ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Ⅰ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Ⅰ허익현(김영중)	몽골Ⅰ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Ⅰ성결(양선)	온두라스Ⅰ이동철(이순미)	

	우간다Ⅰ박민수(이순영)	일본Ⅰ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Ⅰ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Ⅰ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Ⅰ황광인(황영숙)	태국Ⅰ박상선(신영선)	필리핀Ⅰ김숭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Ⅰ길예평(길진명),	희바(베얀),	이상훈

*선교기관Ⅰ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A,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Ⅰ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Ⅰ기독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선교후원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9,10월)Ⅰ 9/17: ①부-이제석 ②부-오세영 ③부-진정훈 ④부-연가은
  9/24: ①부-장세인 ②부-이해원 ③부-임낙현  ④부-우다니엘
  10/1: ①부-전승윤 ②부-김백열 ③부-천승현  ④부-이민수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9,10월)Ⅰ 9/16: 박관규 9/23: 박기승 9/30: 박기준 10/7: 박성남

강단꽃(9,10월)Ⅰ      9/10: 권세실리아, 성홍숙, 진혜진       9/17: 정배호       9/24: 윤태경       10/1: 김성은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한지연(소아과), 간호사-오선희            다음주 | 의사-송영실(한의과), 간호사-김명숙

참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베델교회를	방문해	주신	VIP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베
델	교회가	47주년이	되는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47년을	지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
눌	수	있어	더욱	감사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선하신	주님의	자녀	되길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고	여러분을	위해	내민	주님의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VIP를	위해	정성스럽게	만든	도시락과	사랑을	
가득	담은	선물,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직접	손뜨개로	만든	십자가도	들어	있으니,	그	사랑의	마음을	꼭	받
으시고	새생명축제를	위해	준비된	모든	것으로	인도자들과	함께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교회	여러	부서에서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열심히	준비한	새생명축제에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
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입구에서	등록을	도와드린	분이나	노란색	조끼를	입은	봉사자들께	문의해	주시면	최선
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뒤,	아니	20년	뒤에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을	믿음의	공동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그	길을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역광고 새생명축제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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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새생명축제 "참 잘 오셨습니다!" 새생명축제에 오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VIP와 인도자분들을 위한 맛있는 
점심과 정성껏 마련한 선물 그리고 추억을 남길 사진 부스가 코트 야드에 준
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동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오늘 주차는 비전주차장으로 새생명축제 VIP를 위하여 베델교회 주차장
은 비웁니다. 비전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셔틀을 이용해주세요. 

◆ 베델 수요예배 이번주 수요일부터 김한요 담임목사님의 새로운 말씀시리
즈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의미는?'이라는 주제로 4주간 시작됩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현장예배에 나오셔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
며 말씀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 셀목자 정기모임 돌아오는 토요일(16일) 헵시바후 본당에서 셀목자 정기모
임이 있습니다. 베델의 모든 셀목자님들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어목장 JOYful Together We invite you to celebrate with us to 
launch the new JOY English-speaking cell community. We will gather 
to share God's Word, fellowship, feast and pray together just like the 
early church in Acts 2:42! Please contact us if you are interested in 
attending.
Date: Saturday, September 30th, 6pm
Location: Elementary Hall (Old Cafeteria)
Inquiries: Rev. David Park (718)490-9931, davidpark@bkc.org

◆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새가족분들(자녀 포함)을 위한 환
영회를 갖습니다. 베델교회의 사역과 목회자 소개, 그리고 만찬과 함께 풍성
한 성도의 교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시/장소: 9월 16일(토) 오후 5시, 유년부실
문의: 김문경 장로 (949)923-1325

◆ 2024 배우고 떠나는 성지답사 참가자 모집 이번 성지답사는 출애굽 여
정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집트를 출발하여 시내산을 거쳐 요르단을 통
과하여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에 이르는 3개국 일
정으로 진행됩니다. 
기간: 2024년 3월 11일(월)-22일(금) 
신청 방법: 9월 17일(주일) 1-3부 예배 후 본당 앞 부스
인솔: 김한요 목사, 주성필 목사

◆ 97차 베델동산 모집 베델동산이 4년만에 재개됩니다. 이번 참가대상자
는 아직 베델동산에 참여하지 못한 셀목자, 양육리더, 임직자입니다. 기쁨으 
로 섬겨주실 봉사자도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일시: 10월 20일(금)-22일(주일)
문의: 김병주 장로 (949)554-5581

◆교회학교 교사모집 주일 예배 교사로 섬겨 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영아부 섬김/문의: 2부와 3부 예배, 김성희A 권사 (714)423-5107
K-1 섬김/문의: 3부 예배 TA(중고등학생 봉사자), 정가영 전도사 (949)922-3234
초등부 4-5학년 섬김/문의: 2부/3부 예배 영어 교사, 이정연 전도사 (860)716-0541
소망부 토요학교 섬김/문의: 9월9일부터 매주 토요일, 박종민 장로 (949)742-1285

◆ 교회학교 캔디드라이브 10월 31일(화) 있을 Fall Family Fest를 위한 캔디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주일날 예배 오실 때 각 부서에 캔디를 전달하시면 됩니
다. 땅콩이나 할로윈 장식이 있는 캔디는 피해주세요. 

◆ 교회학교 QTin 영문판 어린이들을 위한 Monthly 영문 QTin 교재가 실
내카페에서 판매중입니다.

◆ BYM 중등부 'Sports & Discipleship III - The Life of Joseph' 영어 중등
부 학생(6-8학년)들을 위한 스포츠와 제자 훈련반이 시작됩니다. 
개강일/등록비: 9월 15일(금), $70
문의: Sarah Lee 인턴 (949)402-7049

◆ 기도해 주세요 실크웨이브에서 주최하는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긴급구
호에 9월 11일(월)-20일(수)까지 참여합니다.

◆ 축해해 주세요 박명환/김은아 집사 가정에 둘째 딸 Louise Park가 9월 5
일(화)에 태어났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정동님 성도님(김조이 성도의 모친, 김조엘 성도의 장모)께서 
 9월 4일(월)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강경미 성도님(유승빈 자매의 모친)께서 9월 7일(월)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하정숙 권사님(박미정 권사의 모친, 박관수 집사의 장모)께서 
 9월 9일(토)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박은혜	권사
■ 기    자: 김규현	집사,	 김성복	집사,	
	 김혜영	권사,	남우영	집사,	배은섭	집사,	
	 윤은정	집사,	이지애	집사,	정민주	집사,	
	 최			신	권사,	황리나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  역: Grace	Yi	전도사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예배: 오전	10시,	본당
	 										오후	7시,	온라인

■ 예삶금요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 AWANA(어와나): 

		-	Sparks(유년부)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초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샬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목요반(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뉴스 편집위원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갈	부탁드립니다.



September 10, 2023Bethel Church

<Song in Response: Softly and Tenderly Jesus is Calling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From Life's Wind-lessness(Stillness) 
(John 5:2-9) 

Apply to Life1. Have you ever experienced your limitation or inability? When?

2. Great number of invalids were gathered at the pool of Bethesda, which has the meaning ‘House of 
 Grace’. Among them was a man who had been invalid for 38 years. What was he waiting for? 
 If we are waiting for something in vain, what is it?(vv.3-4)

3. What was the problem with the man who had been invalid for 38 years?(vv.5-7)

4. What was the question Jesus said to the man who had been invalid for 38 years? If that was you, 
 how would you answer?(vv.6-7, Ref: Lu 5:31-32)

5. What was Jesus’ prescription of the Word that healed the man from disease?(Jo 5:14, Ref: Ps 5:15, 
 Jer 10:7-9)

6. Did you earnestly repeat the prayer after the sermon? If so, you are God’s child. From now on, 
 live by sharing Jesus with others.

Apply to Life


